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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최근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이들 물질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. 

산업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 및 관리자 등이 재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

여 대응하여야 하나, 취급물질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책도 없이 안전조치를 하는 

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.

 화학공장과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폭발은 설비와 건물의 파괴뿐만 아니라 

사업장의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인명 피해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안전을 위해 

화재 및 폭발 분야의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. 최근에는 연소특성치 가운데 자연발

화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.

 본 실험의 주제인 자연발화(Autoignition 혹은 Spontaneous Ignition)는 가연성 혼합기체에 열 

등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산화현상으로, 주 위로부 터 충분 한 에

너지를 받아서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최소자연발화온도(Autoignition Temperature, 

AIT)라고 한다. AIT는 개시온도, 증기농도, 용기크기, 산소농도, 계의 압력, 촉매, 발화지연시간 

등 다양한 실험조건에 영향을 받는다. 또한 AIT측정에 있어 기체와 액체 및 고체의 측정법이 다

른 경우도 있으며, 온도를 미리 일정하게 정하여 실험하는 정온법과 온도를 올리면서 발화온도를 

측정하는 승온법이 있다. 이와 같이 다양한 장치 및 조건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

문헌들 마다 다른 값들이 제시되고 있다.

 본 연구의 대상물질인 n-Hexadecane은 파라핀족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석유 속에 들어 있고, 무

색의 기름으로 디젤기관용 연료의 내폭성을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중요 물질이다. 본 연구에서 제

시된 n-Hexadecane의 자료는 이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지침 마련과 MSDS의 

최신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 

 실험 재료인 n-Hexadecane(Kanto, 99%)의 시료는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으

며, 액체 화학물질의 자연발화점 측정 장치로서 ASTM E659-78 장치를 사용하여 자연발화온도

를 측정하였다.

 실험 방법은 기준 온도를 설정하고, 실험 장치를 가열하고,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플라스크 내부

에 주사기로 시료를 0.1 ml를 넣는다. 그리고 10분 동안 관찰 후 발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

온도를 설정한 후 10분전에 발화가 일어나면 설정 온도 보다 30℃ 낮게 설정하고 3～5℃ 혹은 

10℃씩 증가시키면서 측정하며, 발화가 일어났을 때 시간과 온도를 기록한다.

 본 실험에서는 초기설정온도를 170 ℃로 하여 실험한 결과 비발화 하여 초기온도보다 30 ℃ 상

승시킨 200 ℃에서 실험한 결과 87.32sec에서 발화가 일어났다. n-Hexadecane의 AIT는 195 ℃

에서 찾았으며 이때의 발화지연시간은 199.9sec이었다. 이를 기점으로 5℃ 혹은 10℃ 씩 상승시

켜 발화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 270 ℃에서는 1.28sec에서 발화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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